
서 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지날 때는 전혀 인식하

지 못하지만,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뇌기능이 오른

쪽과 왼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밝혀졌

다. 1836년 Marc Dax가 왼쪽 뇌가 크게 손상된 환

자는 언어장애가 심한 반면, 오른쪽 뇌만 손상되었

을 때는 언어장애는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

고, 언어는 왼쪽 뇌에서 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Springer와 Deutsch 1985). 이어서 Paul Broca가 뇌

손상 환자의 언어를 집중 연구하여 1860년에 실어

증(aphasia)은 왼쪽 대뇌반구 손상과 관계있음을 확

인하였고, 1871년에는 왼쪽 뇌에 언어중추 (speech

center)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Restak 1984). 그후 대

뇌반구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고,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알려졌으며 (Joseph 1992), 그 기능 차이는 마

치 서양의 비교인식론이나 동양의 음양론처럼 서로

상대적이라고 하였다 (Edwards 1989). 이와 같은 현

상을 대뇌반구 기능의 특성화 (specialization) 또는

편재화 (lateralization)라 하며 (Ottoson 1987), 왼쪽반

구가 언어기능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성반구

또는 우성뇌(dominant hemisphere)라고 부르게 되었

다.

대뇌반구는 몸의 반대쪽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하

므로 오른쪽 손발은 왼쪽 대뇌반구가 지배하며 왼

쪽 손발은 오른쪽 대뇌반구가 지배한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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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의 뇌기능 특성화 경향

안의태, 김민정, 박경호, 박대균, 고정식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간추림 :특정 학생집단의 전반적인 뇌기능 성향을 아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

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설문형식을 통해서 뇌기능의 편재성향을 알아보고, 10년 전에 시행한 연구 결과와 비교

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35개 설문 문항에 대해 오른쪽 뇌 성향과 왼쪽 뇌 성향에 맞는 대립 문항을 설정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한 개

씩만 택하게 한 다음, 강한 오른쪽 뇌형(ER, extremely right), (보통)오른쪽 뇌형(R, right), (오른쪽과 왼쪽) 균형 뇌

형(B, balanced), (보통) 왼쪽 뇌형(L, left), 강한 왼쪽 뇌형(extremely left, EL)으로 구분하여 편재성의 정도를 구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총 385명 (남학생 210명, 여학생 175명)의 설문에서 남학생집단은 오른쪽 42.8%-균형 31.9%-왼쪽 25.3%였고,

여학생은 오른쪽 45.2%-균형 30.9%-왼쪽 23.9%로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뇌기능 편재성이 매우 유사하였다. 1995

년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오른쪽 63.5%, 균형 24.9%, 왼쪽 11.6%였고, 여학생은

오른쪽 49.0%, 균형 22.4%, 왼쪽 28.6%의 분포를 보여서 남학생의 오른쪽 뇌 편재성이 특히 강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과대학생들의 뇌기능 편재성은 1995년에는 오른쪽 뇌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경향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되어온 사회

변화와 더욱 심화된 경쟁사회 등의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 된다.

찾아보기 낱말 : 뇌기능 편재성, 오른쪽 뇌형, 왼쪽 뇌형, 대뇌반구, 의과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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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화권에서 오른쪽은 바른쪽이라 하여 보수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왼쪽은 극렬하거나 조급하다

하여 혁신적,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도록 교육시켜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왼손사용을 금지하는 경향이 완화되면서 왼손잡이

의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왼쪽 뇌는 언어, 논리, 계열, 수리, 분석에 관한 기

능을 수행하고, 오른쪽 뇌는 공간, 예술, 창조, 통합,

몸짓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오늘의 문

화와 문명이 말하기, 글쓰기, 셈하기, 분석하기와 같

은 기능을 운영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에 왼쪽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왼쪽 뇌가 우성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

라 사람의 평균적인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마음이란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함께 영향을 주어

형성되므로 뇌를 사용하는 성향도 계속 변해 갈 것

이다 (Joseph 1992). 10년 전에 고등학생 집단 (Yoon

등 1995)과 대학생 집단 (Choi 등 1995)의 뇌기능

특성화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남자 고등학생은 오

른쪽 뇌형 59.2%, 양쪽균형 뇌형 30.4%, 왼쪽 뇌형

10.4%였고 여자 고등학생은 오른쪽 뇌형 50.9%, 균

형 뇌 35.2%, 왼쪽 뇌형 13.9%였다. 남자대학생은

오른쪽 뇌형 55%, 균형 뇌형 31.9%, 왼쪽 뇌형

13.1%였고 여자 대학생은 오른쪽 뇌형 42.5%, 균형

뇌형 39.1%, 왼쪽 뇌형 18.4%로서, 대체로 남자가

더 오른 뇌형화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생이 고등학

생보다는 오른쪽 뇌형의 경향이 적었다.

지난 10년은 21세기에 들면서 엄청난 사회의 변

화를 겪어 왔기 때문에 뇌의 사용 경향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험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뇌의 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뇌의 사용 경향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0년 전과 같은 설문항목으로 대학생 집단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택하였다. 설문에 응한 학생

은 385명 (남자 210명, 여자 175명)이었고, 설문지는

별첨 내용과 같이 시나가와 설문지 (Shinagawa

1984)를 입수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였다.

문항은 35개이며 각 문항마다 오른쪽 뇌 성향과

왼쪽 뇌 성향에 맞는 대립 문항을 설정하였고, 그

가운데서 한 개씩만 택하게 하였다. 각 학생마다 표

기한 항목을 집계하여 설문지 (별지)에 표시한 기준

에 따라 강한 오른쪽 뇌형, 오른쪽 뇌형, 균형 뇌형,

왼쪽 뇌형, 강한 왼쪽 뇌형으로 구분하였고, 10년 전

에 조사한 성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뇌형,

균형 뇌형, 왼쪽 뇌형만으로 구분하였다. 35개 문항

가운데 오른쪽 뇌형 설문이나 왼쪽 뇌형 설문에 답

한 것이 중앙의 5개 범위(16~20)에 속하면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균형있게 활용한다고 보았고, 오른

쪽 뇌형 답변이 21~25개 범위이면 오른쪽 뇌형이

고 26~35개 범위이면 강한 오른쪽 뇌형으로 판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왼쪽 뇌형 답변이 21~25개이

면 왼쪽 뇌형이고 26~35개 범위이면 강한 왼쪽 뇌

형으로 판별하였다.

문항의 적정성이나 판별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을 수 있으나 오른쪽 뇌의 기능과 왼쪽 뇌의 기능

을 대변할 만한 내용들로 판단하였고, 상대적 비교

수치이기 때문에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는 개념

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문장

에서 세대변화를 고려하여,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는 ‘게임이나 카드놀이를 할 때’로 바꾸었고, ‘시나

시조 같은’은 ‘시나 노래가사 같은’으로 바꾸었다.

문항은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간편하게 하였다.

결 과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385명이었고, 남학생 210

명(54.5%), 여학생 175명 (45.5%)으로 남학생이

9.0% 많았다.

반구우성의 분포를 보면 전체학생의 통계에서는

오른쪽 뇌형이 43.9%로서 가장 많았고, 좌우 균형을

유지한 뇌형은 31.4%, 왼쪽 뇌형은 24.7%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1). 오른쪽 뇌형에서도 강한 오른쪽

뇌형은 17.4%였고, 보통 오른쪽 뇌형은 2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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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뇌형에서는 강한 왼쪽 뇌형은 8.1%였고 보통

왼쪽 뇌형은 16.6%였다.

남학생만 따로 구분하면, 오른쪽 뇌형 42.8%, 균

형 뇌형 31.9%, 왼쪽 뇌형 25.3%였다 (Table 1). 여

학생의 경우는 오른쪽 뇌형 45.2%, 균형 뇌형

30.9%, 왼쪽 뇌형 23.9%로서, 남여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 뇌형을 보인 학생 가

운데 강한 오른쪽 뇌형은 남학생 21.4%, 여학생

12.6%였으며 보통 오른쪽 뇌형은 남학생 21.4%, 여

학생 32.6%였다. 왼쪽 뇌형에서는 강한 뇌형이 남학

생 7.1%, 여학생 9.1%였고, 보통 뇌형은 남학생

18.2%, 여학생 14.8%였다 (Table 1). 어림으로 말하

자면 남여 사이에 큰 차이 없이, 오른쪽 뇌형 42~

45%, 균형 뇌형 31~32%, 왼쪽 뇌형 24~25%의 분

포를 보였다.

10년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조사한 의과대학 학

생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17.4%였는데 이번 연구 (2005년)에서는

45.5%로서 여학생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했다. 또한 1995년에는 남학생의 경우 오른쪽 뇌형

이 63.5%로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았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그 당시 여학생의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정확한 경향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

의 수가 남학생 수에 근접해 가면서 뇌기능의 성향

도 비슷해진 결과를 보였다(Table 2). 

고 찰

대뇌반구의 기능 특성화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간질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양쪽 대뇌반구를

연결하는 뇌들보 (뇌량, corpus callosum)를 잘랐을

때이다. 양쪽 반구의 같은 영역을 서로 연결시키는

뇌들보섬유를 자르면 간질발작은 치료되거나 현저

하게 줄어들지만, 이와 같은 뇌 분활 (split-brain) 환

자에서는 감각, 인지, 운동 정서 등의 기능이 오른쪽

과 왼쪽뇌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밝혀

졌다(Witelson 1983, Kiger 1987). 특히 Sperry (1974)

는 실험적으로 양쪽 대뇌반구를 분할하는 뇌수술을

시행하여 뇌기능 편재화를 실험적으로 증명함으로

써 뇌과학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운 업적으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인류문화발전에 가장 공이 큰 언어에 대한 대뇌

의 편재성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는데, 어떤 대상

을 볼 때 왼쪽 뇌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른쪽

뇌는 형상을 토대로 보는 원리 (Levy와 Trevar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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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Statistics of hemispheric functional laterality patterns of medical college students.

Distribution Percentiles distribution

Male Subtotal Female Subtotal Total Male Subtotal Female Subtotal Total

B 67 67 54 54 121 31.9 31.9 30.9 30.9 31.4

EL 15
53

16
42 95

7.1
25.3

9.1
23.9 24.7

L 38 26 18.2 14.8

ER 45
90

22
79 169

21.4
42.8

12.6
45.2 43.9

R 45 57 21.4 32.6

Total 210 210 175 175 385 100.0 100.0 100.0 100.0 100.0

B, balanced type; EL, extremely left hemispheric laterality; L, left hemispheric laterality; R, right hemispheric laterality; ER, extremely right
hemispheric laterality.

Table 2.Comparison of hemispheric laterality patterns of year
2005 medical students with those of year 1995

Medical students (%), Medical students (%),
1995 (Choi et al.) 2005 (present study)

Laterality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Right 63.5 49.0 61.0 42.8 45.2 43.9
Balanced 24.9 22.4 24.5 31.9 30.9 31.4
Left 11.6 28.6 14.5 25.3 23.9 24.7
Sum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6)에 맞게, 표음문자인 영어나 일본어의 가나는

왼쪽 뇌에서 판별하고 상형문자인 한자는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오른쪽 뇌로 읽는다고 알려졌다

(Sasanuma 1975). 그러나 일본에서 한글을 모르는

일본인과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재일한국인들을 상

대로 비교 실험한 결과(Endo 등 1981, Lee 등 2003)

나, 한국에서 한글과 영어로 비교 실험한 결과 (Kim

등 2002), 스페인에서 한자, 영어, 스페인어로 비교

실험한 결과 (Valaki 등 2004) 및 이스라엘에서 히브

류어와 영어로 비교 실험한 결과 (Lubow 등 1994)

등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즉 모국어나 익숙

한 글은 왼쪽 뇌의 감각언어영역에서 읽지만 처음

대하는 외국어나 처음 글을 배우는 경우는 언어로

서 인식하지 않고 그림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오른

쪽 시각영역에서 먼저 반응한다고 한다. 상당 기간

새로운 글을 반복하여 익히면 처음에는 오른쪽 시

각영역에서 반응하던 것이 점차 왼쪽 시각영역에서

반응하게 되는 것도 밝혀졌다. 어린이가 처음 글을

배울 때 그림이나 카드로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되며, 문장에서 받침이나 알파벳이 하

나나 두 개 틀려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는 것도

단어를 한 덩어리 그림으로 보는 습관 때문일 것이

다. 훈련에 의해 뇌기능의 편재성이 바뀐다는 사실

은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뇌는 몸의 반대쪽을 지배하지만, 언어에 대해서만

은 특수해서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90% 이상 왼쪽

뇌에서 글 읽기나 계산을 하는데, 왼손잡이인 사람

도 언어나 계산을 할 때는 75% 정도 왼쪽 뇌에서

수행한다(Altenmuller 등 1989). 한편 언어와 관련한

독특한 보고도 있는데, 새의 경우 우는 소리도 편재

성을 보여서 카나리아 (canaries)는 왼쪽 뇌가 우는

소리의 내용 (song repertoire)을 만드는데, 피리새

(zebra finch)는 오른쪽 뇌에서 울음 내용을 만든다

고 한다 (LeVay 1993). 양쪽 뇌의 기능이 새의 경우

도 사람과 비슷한지는 의문이지만 사람의 경우에

비교한다면 카나리아의 노래는 운율중심에 가깝고,

피리새의 노래는 음색위주로 구성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언어의 능숙한 정도에 따라 언어영역 사

이의 연결도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을 쉽게

익히는 사람일수록 왼쪽 뇌 마루엽에 백색질의 양

이 많다고 한다 (Golestani 등 2002). 이는 언어관련

세포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으로 관련된 세포사이의

통신수단의 수월성도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언어

는 훈련을 할수록 더욱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의미

일 것이다.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들보는 왼손잡이

의 뇌에서 더 크고 (Witelson 1985), 뇌의 양도 일반

적으로 왼쪽이 더 큰 것도 역시 언어에 관련한 백

색질 (신경로)이 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Pujol

등 2002). 사람의 사회활동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익

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분야의 담당

뇌구역은 매우 미묘하다. 익숙한 얼굴, 연예인이나

저명인사의 얼굴을 그린 만화들을 볼 때는 오른쪽

뇌가 담당한다는 보고 (Rhodes와 Wooding 1989)와

어느 한 쪽에 편재성이 없다는 보고가 있다 (Kampf

등 2002). 우리의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끊임없이

뇌활동과 연관되므로 뇌의 편재성에 따라 발달에

차이를 보인다. 남자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크나,

여자 오른손잡이는 왼발이 커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태아의 성호르몬이 뇌와 발의 성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Levy와 Levy

1978). 시야의 크기도 왼손잡이는 오른쪽 시야를 더

크게 보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시야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McManus와 Tmlinson 2004). 또한 소

리를 들을 때도 음악가는 분석적인 왼쪽 뇌에서 듣

고, 비전문가는 오른쪽 뇌로 듣는 경향이 있으며

(Marinoni 등 2000), 감성적으로 기분 좋은 음악에는

왼쪽 청각영역이 반응하고 싫은 음악에는 오른쪽

뇌가 반응한다(Altenmuller 등 2002). 손의 촉각민감

도는 왼손이 오른손보다 민감한데, 특이한 것은 어

느 쪽 손을 사용하던지 촉각을 인지할 때는 오른쪽

의 앞이마엽 가쪽, 뒤마루엽, 앞운동보조구역에서 편

재성 반응을 보인다 (Harada 등 2004). 감각이 반대

쪽 뇌겉질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할 때 뇌들보의 정

보전달 역할이 대단히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일 것

이다. 학업성취도와 청각의 관계도 흥미로운데, 주로

오른쪽 귀로 많이 듣는 사람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

(Kraft 1985). 평소에 편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우성 뇌 (주로 왼쪽, 언어의 뇌)에서 방어적 혈관반

응을 보인다 (Crisp 등 1989). 사회생활에서 경쟁과

협동은 마치 자율신경계통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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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역학관계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협동심은 왼쪽

뇌의 안쪽 눈확이마엽겉질이 관여하며, 이 기능은

진화심리학에서 사회적 보상방법으로 작용한다

(Decety 등 2004). 뇌는 성적활동이나 내분비에서도

편재성을 보여서 외부생식기 위치, 성호르몬 분비, 스

테로이드 분비 등에서도 편재성을 보인다 (Bogaert

1997, Gerendai와 Halasz 1997). 이와 같은 복잡한

편재성을 지니면서 대뇌반구가 두개로 구성되고, 서

로 교차하며 연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부터 회복되는데 어떤 역할이 있으

며, 손상부분에 대한 보상기능도 있으리라고 본다

(Vulliemoz 등 2005).

뇌 기능의 편재성이나 편향은 직업 선택에도 참

고할 수 있다고 본다. 왼쪽 뇌형인 사람은 회계사,

의사, 기술자, 회계분석가, 비행사, 법관, 컴퓨터 프로

그래머 등에 알맞고, 오른쪽 뇌형인 사람은 사회사

업가, 간호사, 교사, 장식가, 화가 등의 직업이 적성에

맞는다. 특히 의사 가운데서도 세부전공별로 보면

병리학, 응급의학, 마취과는 왼쪽 뇌 적성이며, 가정

의학, 소아과, 노인의학은 오른쪽 뇌 적성에 가깝다

(Cutter 1994). 이와 같은 대뇌반구 편재성의 의미를

찾자면, 유전적 소양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뇌의 한

쪽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 결과 몸의 반대쪽 부분

이 형태적이나 기능적으로 더 발달할 수 있으며, 정

서적으로 까지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 성격이나 부

정적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체육전공대학생, 문과전공대학생, 신학전공대학생,

간호학전공대학생 및 의학전공대학생들의 대뇌반구

의 특성화 연구에서 의학전공대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하여 오른쪽 뇌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이유가 의대생들이 다른 전공학생들에 비해 그

당시 입시준비를 위한 학습형태인 암기위주의 학습

방법을 더욱 열심히 하였고, 대학과정에서도 계속된

암기위주의 학습방법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하

였다(Choi 등 1995).

이 연구는 10년 전에 다른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오른쪽 뇌형이 많았던 의과대학생들의 뇌 사용경향

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995년에

재학 중이던 의과대학생들은 오른쪽 뇌성향이 61%

에 이른 반면, 왼쪽 뇌형은 14.5%로 큰 차이를 보였

다 (Choi 등 1995). 그러나 이번 조사 (2005년)에서는

오른쪽 뇌형을 보인 학생이 43.9%로 현저히 줄었

고, 왼쪽 뇌형은 24.7%로서 많이 늘어났다. 즉 최근

의과대학생들이 10년 전에 비해 오른쪽 뇌와 왼쪽

뇌 사용이 많이 평준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변화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암기

식 공부 습관에서 좀 더 합리적인 수학태도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10년 전의 의과

대학생들은 남녀사이에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사

용 경향에 격차가 컸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남녀 사

이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년 전에는 여학생의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

로 정확한 경향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생긴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남녀

사이에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사용 경향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큰 틀로 보았을 때 남

녀가 생각과 말과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뇌의 위치

가 서로 비슷하다는 뜻도 된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의과대학생들의 뇌기

능 편재성은 10년 전에 비해 오른쪽 뇌 편중상태가

많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완화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리고 이와 같은 변화는 그 동안 빠르게 진행되어온

사회변화와 더욱 심화된 경쟁사회 등의 상황과 관

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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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Cerebral Laterality Pattern of Medical Students

E-Tay Ahn, Min-Jung Kim, Kyung-Ho Park, Dae-Kyoon Park, Jeong-Sik Ko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In this study, cerebral functional laterality patterns of medical students in the year 2005 were compared with those in

the year 1995.

Questionnaires on the behavior patterns were asked, and the laterality patterns were classified as right hemispheric

(R)-balanced hemispheric (B)-left hemispheric (L).

385 students were studied (210 male and 175 female). Of the 3 categories, male students showed the patterns of R

(42.8%), B (31.9%) and L (25.3%). Female students showed R (45.2%), B (30.9%) and L (23.9%). As the above result

shows, laterality patterns of male and female were similar. The above data were compared with the another data in the

article reported in 1995. Previous report showed that R (63.5%), B (24.9%) and L (11.6%) in the male students, and R

(49.0%), B (22.4%) and L (28.6%) in female students, respectively.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cerebral laterality patterns of medical students in the year 2005 shifted

toward left, but it still remained 42~45% in right hemispheric as contrast to 24~25% in left hemispheric. Hemispheric

shift was interpreted as that, it may be the result of student’s adaptative or competitive activities in the fast changing

social environment. 

Key words : Cerebral functional laterality, Right hemispheric, Left hemispheric, Cerebral hemisphere, Med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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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설문지)

왼쪽뇌형과 오른쪽뇌형 검사표

1. A. 책을 읽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묻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한 다음에 계속 읽기 시

작한다.

B. 책 내용이 좀 어려워도 읽기 시작하면 일단 끝까지 읽어 간다.

2. A. 글쓰기가 즐겁고 e-메일을 자주 쓰는 편이다.

B. 편지나 e-메일보다 전화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3. A. 길 안내를 할 경우 무슨 동 (아파트), 몇 통, 몇 호 등과 같이 설명해 준다.

B. 길 안내를 할 때는 잘 아려진 목표를 지적해 가면서 설명해 준다.

4. A. 공부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 그 계획대로 실천해야 한다.

B.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A. 학습장 정리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B. 학습장 정리는 중점 사항만 쓰고, 약간 지저분해도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6. A. 음식은 입에 맞지 않으면 잘 먹지 않는다.

B. 음식은 아무거나 잘 먹는다.

7. A. 계획을 세운 것은 끝까지 그대로 실천하고 마무리를 지워야 시원하다.

B.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기일 안에 끝내기만 하면 된다.

8. A. 방이나 책상 위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B. 책상 위는 좀 흐트러져 있어도 괜찮다.

9. A. 일단 말하고 나면 그 일에 책임을 느끼고 후에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B.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서 그에 맞게 행동하는 편이다.

10. A. 게임이나 카드놀이를 할 때는 게임의 원리나 상대의 카드를 잘 생각해 가면서 집중하는

편이다.

B. 게임이나 카드놀이를 할 때는 경험을 바탕으로 부담 없이 한다.

11. A. 매일 할 일은 미리 예정을 세워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B. 매일 할 일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12. A.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일단 시작한 일을 끝내고나서 재미있는 일을 시작한다.

B.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예정을 변경시켜서라도 하고 만다.

13. A. 운동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 할 때가 많다.

B. 운동을 할 때는 다른 일을 모두 잊고 거기에 열중한다.

14. A.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우선 그에 관한 이론을 익히고 나서 시작한다.

227755

─ 뇌기능 특성화 경향 ─



B. 처음 시작하는 운동이라도 우선 흉내를 내가면서 점차 익혀 간다.

15. A. 취미나 운동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 알맞은 것을 골라서 하는 편이다.

B. 취미나 운동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데로 폭넓게 참가해 보려고 한다.

16. A.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나면 등장인물이나 장면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설

명하길 잘한다.

B. 텔레비전 (영화)을 보고 나면 주인공이나 현장 모습보다는 그 줄거리나 내용을 설명하는

편이다.

17. A. 보고서를 쓸 때 장이나 절로 나누어 될 수 있는 한 논리적으로 문장화한다.

B. 보고서를 쓸 때 그림이나 표를 잘 사용한다.

18. A. 어렸을 때 사진, 우표 등 뭔가 수집하기를 좋아했다.

B. 어렸을 때 소꿉놀이나 인형놀이를 즐겨 했고 얘기 듣기도 좋아했다.

19. A. 신의 (믿음)를 잃은 상대를 용서하기가 어렵고 친하게 지낼 수 없다.

B. 한번 사귄 친구와는 자주 의견이 틀려도 계속 친하게 지낸다.

20. A. 자주 만나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기 힘들다.

B. 처음 만난 사람을 잘 익혀 다음에 만났을 경우 곧 알아본다.

21. A. 무슨 일이나 기한 안에 해 두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B. 무슨 일이나 기한이 되어야 해치우는 습성이 있다.

22. A. 컴퓨터나 자동차는 몸에 익은 익숙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B. 새로운 컴퓨터나 새 자동차를 보면 한번 손대보고 싶다고 느낀다.

23. A. 친숙한 상점이 아니면 잘 들어가지 않는다.

B. 상점이 새로 생기면 어떤 물건이 있나 하고 들어가 본다.

24. A. 책이나 신문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간다.

B. 책이나 신문은 재미있는 것부터 읽는다.

25. A. 새로운 기계는 설명서를 자세히 살핀 후에 조심스럽게 순서대로 조작해본다.

B. 새로운 기계는 설명서를 보는 것보다 우선 자기 스스로 조작해 본다.

26. A. 텔레비전은 다큐멘터리, 실화, 시사프로그램 등을 즐겨본다.

B. 텔레비전은 코미디, 연예계 소식, 단막극 (미니시리즈)을 즐겨 본다.

27. A. 메모나 계획표를 잘 짜야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메모나 계획표를 잘 짜는 것 보다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8. A. 자기주장이 논리상 옳다고 여길 경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간다.

B. 자기주장이 논리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29. A. 실패하면 신경이 쓰여 계속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편이다.

B. 실패해도 집착하지 않고 기본 전환이 빨리 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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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소설이나 수필 등 산문을 즐겨 읽는다.

B. 시나 노래가사 같은 운율적인 언어를 좋아한다.

31. A. 미술전이나 전시회에서는 차례대로 빠짐없이 모두 보는 편이다.

B. 미술전이나 전시회에 가면 마음에 드는 것부터 보는 편이다.

32. A. 가구나 장식품, 일용품은 플라스틱, 고급 알루미늄합금 등, 현대적 재료를 좋아한다.

B. 가구나 장식품, 일용품은 될 수 있는 한 자연그대의 재료를 좋아한다.

33. A. 야구, 축구, 골프 등은 원리를 잘 지켜 정확하게 날리도록 한다.

B. 야구, 축구, 골프를 한다면 시원하게 멀리 날리는 것을 즐긴다.

34. A. 이성간의 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친구로서는 사귀지 않는 편이다.

B. 이성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 가볍게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다.

35. A. 음식은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먹어야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

B. 음식은 배가 고플 때 먹는 편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

통계 A. (         )개

B. (         )개

판정

남자 ; 여자 직업
mmmmmmmmmmmmmmmm

나이
mmmmmmmmmmm

세 성명 또는 별명
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

학생인 경우 :
mmmmmmmmmmmmmmmmmm

학교
mmmmmmmmmmmmmmmmmm

학과
mmmmmmmmmmmmmmm

학년 (
mmmmmmmmmmmmmmmm

전공)

*이 설문지는 시나가와의 일본어 원본 설문지를 저자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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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뇌형 판정

35-26 0-10 강한 왼쪽뇌형

25-21 11-15 왼쪽뇌형

20-16 16-20 양쪽뇌형(좌우뇌형)

15-11 21-25 오른쪽뇌형

10-0 26-35 강한 오른쪽뇌형


